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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V 드라마‘글리’의 인

기 여배우 나야 리베라(33)가 

캘리포니아주의 한 호수에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13일 벤투라카운티 경찰은 

실종 사건이 발생한‘피루’호

수에서 리베라의 시신을 수습

했다고 발표했다. 리베라는 지

난 8일 LA에서 약 80㎞ 떨어

진 피루 호수에서 4살배기 아

들 조시 홀리스 도시와 함께 

보트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됐다.

벤투라카운티 경찰은“타살이나 자살의 징후

는 없다.”며 리베라는 아들과 함께 호수에서 수

영하다가 아들을 구한 뒤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이어“리베라는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

은 상태였고, 리베라의 아들 도시는 보트를 타고 

나간 지 3시간 만에 보트에서 잠

든 채로 발견됐다.”며“리베라는 

아들을 배에 다시 태우는 데 힘을 

소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리베라는 4살부터 연기 생활을 

시작했고, 2009년부터 방영된‘글

리’에서 고등학교 치어리더인 산

타나 로페즈 역할을 연기해 큰 인

기를 얻었다. 

2014년 동료 배우 라이언 도시

와 결혼해 아들을 뒀으나 4년 만

에 이혼했다.

실종됐던 리베라가 결국 주검으로 돌아오면서 

‘글리’출연진의 잇따른 비극적인 사망도 주목을 

받고 있다.‘글리’에서 축구선수 핀 허드슨 역할

을 맡았던 배우 코리 몬테이스는 2013년 약물 과

다복용으로 숨졌고, 노아 퍼커맨 역할의 마크 샐

링은 2018년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

를 인정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배우 나야 리베라, 숨진 채 발견

숫자퍼즐 정답

그룹 방탄소년단이 20주 연속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진입했다.

14일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7월 18일 자)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맵 오브 소울’(MAP OF THE SOUL : 7)은 

‘빌보드 200’차트에서 55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

난주 순위(62위)보다 7계단 상승한 것으로, 3월 7

일 자‘빌보드 200’차트에서 1위로 첫 진입한 후 

20주 연속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맵 오브 소울’은 이뿐 아니라‘월드 앨범’차트 

1위,‘인디펜던트 앨범’차트 6위,‘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차트 7위,‘톱 앨범 세일즈’차트 8위,‘테

이스트메이커 앨범’ 차트 8위 등 다수의 차트에

서 최상위권을 점령했다.

2018년 8월에 발매된 LOVE YOURSELF 結   

‘앤서’(Answer)도‘빌보드 200’차트 196위를 비

롯해‘월드 앨범’차트 3위,‘인디펜던트 앨범’차

트 32위 등을 기록했다. 이는 앨범이 발매된 지 2

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메인 앨범 차트에 

오르는 저력을 보였다.

이외에도 지난 5월 22일 슈가가 어거스트 디

(Agust D)로 발표한 두 번째 믹스테이프‘D-2’ 

역시‘월드 앨범’차트 10위에 올랐으며, 타이틀

곡‘대취타’는‘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차트 18

위에 자리해 7주 연속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방탄소년단, 20주 연속 빌보드 차트인

연예

 

배우 안재현

(33)과 구혜선

(36) 부부가 이

혼 절차를 마

무리했다.

서울가정법

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

사는 15일 오

후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

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

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안재현 측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 만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혼 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KBS 2TV 드라마‘블러드’

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으로 교제했으며 이듬해 5월 결

혼했다. 그러나 지난해 관계가 악화하며 이혼을 논의하

는 과정에서 큰 견해차를 보이며 극심한 갈등을 노출했

다. 특히 두 사람의 사적인 문자메시지 등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돼 대중의 우려를 샀다.

안재현 측은“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며“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

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안재현-구혜선 결별

▲ 안재현과 구혜선. 사진=타운뉴스DB

▲ 나야 리베라. 사진=위키백과

▲ 사진=billboard.com 캡처


